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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마지막을 장식한 빅쇼였던 2014 서울 FCI 국제 도그쇼는 명성이 자자한 해외 심사위원의 초청으로 기획 단계부터 기대가 

큰 행사였고, 그 기대만큼 알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실 12월의 도그쇼는 심사위원 라인업에 따른 기대만큼이나 속이 

꽉 찬 대회였다. 사실 12월에 도그쇼를 개최한다는 것은 비록 장소가 실내라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최 측 뿐 아니라, 

출진자들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하고, 참가 업체 입장에서도 겨울에 행사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큰 무대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주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이 이야기한 이번 도그쇼에 대한 따뜻한 메세지와 냉정한 시선을 함께 따라가보자.  



  미국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심사위원 중 한명인 에드비빈 

심사위원은 현재 AKC 심사위원 중 가장 명망있는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긴 했지만 지난 

방문이 스페셜티쇼 심사를 위한 것이었기에 전 견종 도그쇼 

그것도 빅쇼를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거의 모든 주가 

심사일정으로 꽉 차 있는 그의 너무 바쁜 일정 탓에 최소 2년 

전에는 초청장을 보내야만 한다.

  링 안에서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링 

밖에서는 이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멋진 신사였다. 그가 보여준 

심사의 기준과 판단은 분명했으며 결정을 할 때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심사위원의 교본과도 같았던 그는 

심사위원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심사위원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다.”

에드 비빈(Mr. Edd Bivin)



“12월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리코 하라세 심사위원은 2010년 4월 절친인 케이코 

카와다 심사위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이래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지난 8월 서울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에 초청된 

케이코 카와다 심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전해 들어 

12월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국에 와서 기쁘다는 

소감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마리코 하라세(Ms. Mariko Harase)





히로시 가미사토(Mr. Hiroshi Kamisato) 특별 객원 인터뷰

  일본 JKC 심사위원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전역을 누비는 히로시 가미사토 심사위원은 이번 도그쇼의 초청 

심사위원이 아니다. 단지 이번 도그쇼를 관람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내한하였다. 도그쇼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 

시도 도그쇼장을 떠나지 않고 한국의 도그쇼를 관람한 가미사토 심사위원을 만나 보았다.


